
L -글루타민 수요 "폭증"
약효인정 및 용도확대 따라 … 수출도 미국중심 급증

위·십이지장궤양 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L -글루타민의 약효가 널리 인식되면서수요가 폭증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지난 8 5년 세원이 개발한 L -글루타민은 그동안 잔탁의 주성분인 씨메티딘 등의

그늘에 가려 사장되다시피하다 최근들어 탁월한 약효 및 용도확대로 인해 내수 및 수출 모두 큰폭으

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국내 L -글루타민 9 4년 수요는 8톤, 2억6 0 0 0만원으로 9 3

년 4톤, 1억4 0 0 0만원에 비해 수량기준 2배정도 신장한 것

으로 집계됐다.

수출은 9 4년 1 9억5 0 0 0만원( 6 0톤)으로 9 3년 2억5 0 0 0만원

( 8톤)에 비해 7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. 

그동안 L -글루타민은 씨메티딘에 비해 3배정도 고가라는

난점 때문에 위·십이지장 처방B a s e로 사용하는 제약기업

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최근들어 기존 약물에서는 기대할

수 없던 재생개념의 약효가 인정되면서 동광제약을 비롯해 삼아약품·안국약품·명인제약등이 잇따

라 이 성분을 채택, 현재는 1 5여개 기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. 

이들 기업외에 일본산을 수입하고 있는 나머지 1 0여개 기업들도 대부분 조만간 국산으로 전환할 것

으로 알려져 앞으로 내수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 

이와관련 씨메티딘을 사용하고 있는 종근당과 중외제약도 최근 세원으로부터 L -글루타민 샘플을 받

아 실험·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따라 세원은 최근 L -글루타민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, 그동안의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

한 것으로 전해졌다. 

특히 수출은 더욱 호황을 맞고 있는데 L -글루타민이 생리활성효과도 있어 미국의 경우 건강식품용으

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밖에 L -글루타민의 수요가 최근 눈영양제나 간기능저하 방지용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

타났다. 

한편, L-글루타민 수출은 미국 55%, 일본 40%, 유럽 5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

일본의 L -글루타민 시장은 1 0 0 0억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지노모도와 교와의 장벽을 넘지

못해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미약한 것으로 전해졌다. 

L -글루타민 내수가격은 K g당 3만2 5 0 0원이며 수출가격은 톤당 3만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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